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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3. 9. 21.(목)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중앙도서관 문의 고문헌자료실(880-807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박완서 아카이브 설치 협약식> 개최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4시에 중앙도서관 관정마루에서 박완서 아카이브 설

치 협약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의 주체로 유홍림 총장

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김성규 교육부총장, 강창우 인문대학장, 장덕진 도서관

장과 함께 호원숙 작가, 호원경 명예교수 등 박완서 작가의 유가족이 대거 참석

하였다.

 □ 전체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기존의 Library 기능을 

확장하여 Archive와 Museum의 기능을 결합한 Larchiveum으로의 진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국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긴 서울

대인에 대한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설치한다는 장기적 계획 아래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박완서 아카이브를 조성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중앙도서관의 라키비움으로의 질적 

도약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박완서 아카이브가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공감

과 연대의 능력을 심어주는 훌륭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였

다. 이어 강창우 인문대학장은 박완서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가 문학 

연구의 본산으로 다시금 우뚝 서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 2024년 조성될 박완서 아카이브에 많은 응원과 기대가 오가는 가운데 유홍림 

총장과 호원숙 작가의 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협약 체결 후 김성규 교육부



총장은 미공개 일기를 포함하여 박완서 작가의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준 유가족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기증 소감에서 호원숙 작가는 한국전쟁으로 서울대학교를 미처 졸업하지 못했

던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언급하고, 금번 아카이브 조성이 박완서 작가와 

유가족에게 갖는 남다른 의미를 설명하여 깊은 울림을 자아내었다. 금번 사업을 

총지휘한 장덕진 관장은 이러한 유가족의 기증에 값하는 아카이브를 조성하여 

서울대학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내겠다

는 뜻을 밝혔다.

 □ 협약식 이후 박완서 작가의 미공개 일기 11권에 대한 실물 전시와 설명이 진행

되었다. 박완서 작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쓴 일기는 70대 노년에 이른 거

장의 10년간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 인간학, 사회학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밖에도 기증 자료에는 박완서 작가의 애장서 

3천여 권, 수·발신 편지 500여 통, 사진 앨범 30여 권, 재봉틀 등 생활사 자료

와 미술공예품 등이 망라되어 박완서 작가 연구뿐만 아니라 인문학 연구 전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중앙도서관은 일기를 포함하여 유가족으로부터 기증받는 귀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연구하여 명실상부 최고의 아카이브를 설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박완서 작가의 귀중한 자료

가 서로 만나, 2024년 예정된 박완서 아카이브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적 자

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